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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세대 사진의 거장 육명심, 박영숙 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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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리

육명심은 ‘예술가의 사진가’이다. 피사체와의 진심 어린 소통을 사진의 핵심 

철학으로 삼았다.

한국 사진계의 두 거장이 소천했다. 10월 15일, 한국 1세대 
사진가 육명심(1932년생)이 별세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사진은 신혼 여행에 아내가 
가져온 카메라로 조작법을 배워 시작했다. 1968년 동아일보사와 
사진동우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동아국제사진살롱전 은상, 
1974년 제1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특선을 차지하면서 사진계에 
이름을 알렸다. 초기 <인상> 연작은 한가운데를 비우거나 주변을 
자르는 과감한 화면 구성이 특징이다. 리얼리즘 사진과 살롱 
사진으로 나뉜 사진계 상황을 타개하려 일상 풍경을 낯설게 
만들었다. 1970년대는 <예술가의 초상> 연작에 몰두했다. 
대학 스승이던 시인 박두진의 초상 사진 촬영을 계기로 문인, 
미술인, 국악인, 영화인, 연극인 등 77인의 포트레이트를 남겼다. 
완성까지 10여 년이 걸렸다.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과 사유를 
사진에 녹였다.

1980~2000년대에는 <백민(}�)> 연작, <장승> 연작, <검은 
모살뜸> 연작 등을 발표했다. 시골과 거리에서 만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전통과 민속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후 1999년까지 서울예술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고인은 기록 
사진계에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3년 전 리움미술관과의 인터뷰에서 육명심은 자신의 예술세계를 
‘받아들임’으로 요약했다. “‘받아들임’에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보다 거부와 선택에 묶여있다.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서로 가슴을 열고 소통해야 한다. 인간뿐 아니라 소와 
강아지, 식물과도 나는 소통한다.” 육명심 사진에는 생명의 체취가 
묻어있다.

한 주 이른 10월 6일에는 한국 페미니즘 사진의 대모 
박영숙(1941년생)이 작고했다. 향년 85세. 숙명여자대 사학과 
재학 시절 ‘현대사진연구회’ 멤버로 활동하며 카메라를 들었다. 
1962년 교내 사진 동아리 ‘숙미회’ 창립을 주도했다. 1988년에는 
여성주의 문화 단체 ‘또하나의문화’에서 윤석남, 정정엽, 김진숙 등 
페미니스트 미술인과 <우리 봇물을 트자: 여성 해방시와 그림의 
만남>전을 개최했다. 여성주의 의식을 매개로 문단과 화단의 
소통을 이뤄냈다. 여성 억압적 현실 고발, 여성 의식과 자아의 
발견, 체험적 모성과 자매애 회복 등을 주제로 내세웠다. 이후 
박영숙은 일평생 여성주의 사진에 투신했다. 1999~2005년 
10편의 <미친년 프로젝트>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미칠 수밖에 없는 여성, 미쳐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 등을 연출, 촬영했다. 순종적 아내, 현명한 
어머니 등으로 고착화된 한국의 젠더 이미지를 타파했다. 그 
독보적 활동은 고정희상, 이중섭미술상, 양성평등문화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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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았다.

2006년에는 삼청동에 사진 전문 화랑인 ‘트렁크갤러리’를 직접 
열었다. 당시 작가는 “사진이 회화에 비해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후배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갤러리를 열었다”라고 밝혔다. 10년간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물적 토대 마련에 힘을 보탰다. 갤러리 일로 작업을 
일시 중단했던 그가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집었다. 작가는 초기부터 탐구해 오던 ‘마녀성’을 제주도 곶자왈 
풍경에서 찾았다. 2020년 <그림자의 눈물> 연작을 발표하는 등 
작품 활동에 열성을 보였다. 신비롭지만 버림받은 땅, 기괴하게 
엉킨 야생에서 여성적 에너지를 포착했다. 뮤지엄헤드에서 열린 
<미드나잇 미드나잇>(9. 25~11. 15)전은 생전 마지막으로 
참여한 기획전이 됐다.

박영숙은 한국 페미니즘 사진의 개척자. 내년 2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추모전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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